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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환경의식 제고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환경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산업의 성장과 시장 수요의 창출

로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에 진입한 지금,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하는 

친환경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나 범위, 분류체계는 국가 및 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기, 

물, 폐기물, 토양,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유해요인을 측정·예방·제어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최근 환경산업은 제품

의 생산부터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으며, IT(정보통신기술)·BT(바이오기술)·ET(환

경기술) 등의 타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환경연구기관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은 

지난 7년간(`11~`17년) 약 3.6%의 성장세를 유지해 오며 2017년 1조 1,997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1조 3,35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환경 인프라 수요가 높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연간 7%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칠레 정부는 2018년, ‘시르쿨라르 칠레(Circular Chile)’ 라는 순환경제

(Economia circular)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칠레 환경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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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 본론

2-1. 중남미의 선진국, 칠레

 칠레는 중남미에서 정치적 안정도, 경제적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념갈등으

로 부침이 심했던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칠레는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 시장중심

의 개방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2019년 칠레의 

무역영토는 64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중남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유망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2010년 중남미 최초의 OECD 가입은 중남미의 대표적인 모범국가로서 칠레의 위상을 증

명한다. 또한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지수, 헤

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 평가를 통틀어 중남미 1위를 석권하였다(세계 순위는 각각 33위, 

56위, 18위). WEF 보고서는 칠레가 ‘효율성 주도 경제’에서 ‘혁신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단계

에 있다며, 개도국 이미지로 인식되는 중남미에서 칠레의 차별화된 경제 발전상을 평가하였다.

<표 1> 칠레의 글로벌 경제 환경 평가 순위(2018)

출처: WEF, WB, Heritage Foundation 자료 재구성

 2018년 3월 출범한 피녜라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칠레가 속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에도 적

극적이다. 가령 최근 칠레의 산업정책은 UN SDG 2030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

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보존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는 추세이며, EU의 순환경제 

전략을 도입하여 폐기물 감소, 재이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2-2. 칠레정부의 주요 환경 산업 정책

 칠레는 원자재 수출 주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와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난개발은 산티아고의 대기오염과 

파타고니아 빙하의 해빙 가속화로 이어졌다. 2010년 칠레 정부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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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고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 별도 부처로 존재하지 않던 환경부를 신설했으며, 같은 

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만, 조선소, 광산, 

가스관 관련 21개 인프라 분야의 사업을 추진 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환경부 설립 당시에는 환경 오염방지와 보호가 최우선시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의 

개념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부터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녹색성장이 국가 발전 아젠다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국가 정책 전반에서 환경의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 환경부 내에는 기후변화국, 순환경제국, 기후변화국 등의 조직이 새롭게 생겨났

다. 국가전력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법규범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도 이 

시기이다(신재생에너지법, 20/25법 등). 그 외에도 CO2를 포함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세(Carbon Tax)가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중장기 친환경에너지 국가전략을 천명한 ‘에너지 2050’ 플랜과 재활용 촉진을 위

한 ‘재활용 진흥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

지원 개발이 활기를 띄었으며, 2018년에는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유사한 칠레 식 순환경제

(Circular Chile) 계획을 발표하고,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 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한 ‘생산자책임확대 제도'를 본격 추진하였다. 이

로써 중남미 최초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 활성화 체제가 칠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발전은 칠레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21세기 거대한 성장잠재력의 보고인 환경산업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표 2> 칠레의 환경정책 발전 과정

출처: Cornell University, INSEAD, WIPO(2018)

 특히, 칠레 정부는 금년 12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포럼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의 개최지로 선정되어 환경 선진국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신재생에너

지 확대, △탈탄소화, △환경범죄 관련법 제정, △일회용품 사용 감소, △습지보호 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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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칠레의 주요 친환경 산업 동향

① 신재생에너지

 2019년 6월 초, 피녜라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탈탄소 계획

(Plan de Descarbonizació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칠레의 28개의 모

든 석탄화력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되며, 부족한 전력생산은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된다. 

먼저 2024년까지 이키케, 토코피야, 푸춘카비, 코로넬 등지에 위치한 8개의 노후 석탄화력 발전

소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탈탄소 계획은 확대일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가속화

하는 큰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 국가에너지위원회(CN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칠레의 총 발전 설비용량은 23,315 MW

이며, 그 중 53%는 화력발전이 차지한다. 그 뒤를 수력에너지(26%), 신재생에너지(21%)가 잇

고 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소수력(20MW 이하),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

에너지(조력, 파력, 온도차)등을 포함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20/25법은 신재생에

너지 비중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2010-2016년간 매년 평균 32%씩 성장). 그 

외에 사업자에 유리한 정책들도 최근 전력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2017년도에 시행

된 전력공급시간지정제 (Bloque Horario)와 전력공급기간지정제 (Bloque Trimestral)은 소수력,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계절과 시간대별 발전량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동 에너지 

전력계통 사업자를 배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풍력을 제치고 칠레의 1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8년 기준, 칠레의 태양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4,128MW)의 절반에 가까운 44%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풍력 32%, 

바이오매스 11%, 소수력 12%, 지열 0.5% 순이다.

<표 3> 칠레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추이

출처: 칠레 에너지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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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 중인 114개의 발전소 중 65개가 태양광 발전소이며,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수도권

지하철(METRO) 및 건물 옥상 등에 분산전원 방식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PTSP)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6월까지 총 133곳의 공공기관(병원, 학교 등)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 수도권 지하철 운영 전력의 76%를 태양광(또는 

풍력)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시행되어 상당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부 차

원의 인센티브 및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 칠레 태양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는 AES Gener(칠레), Cerro Dominador(칠레), EDF(프랑스), Enel(이탈리아), Engie(프랑스) 등

이 있으며, 우리 기업은 대림에너지, S-에너지,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진출하였다.

②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산티아고 市 전기버스 도입

 201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2050’은 2035년까지 2007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4 참고). 이에 따라 현재 칠레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35%)을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은 가장 먼저 퇴출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방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2년

까지 수도인 산티아고 市의 대중버스 중 8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내연기관 자

동차(전기스쿠터, 승용차, 택시, 트럭 포함)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

다.

<표 4> 칠레 에너지 2050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중국기업 BYD사와 중국 청저우의 Yutong Bus 사

가 공급한 전기버스 200대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칠레 에너지부는 전기자동차가 2050년까지 자

가용의 40%, 대중교통 수단의 1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8년 현재 공공 전기충전

소는 약 4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추가로 1200개의 충전소가 설치된다. 칠레 정부는 

점진적인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추진하면서 고효율, 고연비 자동차로 전환하는 택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교통 인프라 발전과 맞물려 친환경 차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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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부상과 관련하여 칠레는 또 한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

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리튬 생산량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칠레의 글로벌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

는 대목이다.

③ 친환경 에코라벨 및 친환경 패키지 제품 트렌드 확산

 칠레는‘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에코 라벨 제도를 본격 도입하였다. 에코 

라벨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일종의 공인인증 

마크이다.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에코라벨 인증을 받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사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등 친환경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칠레 코카콜라에서 판매하는 Vital Eco-Flex 생수는 플라스틱을 30% 적게 사용한 병에 제품을 

제공하며, 유니레버의 세제통과 네슬레의 스무디 요플레 용기는 100%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되었다. 칠레의 닭고기 브랜드인 슈퍼포요(Super Pollo)는 포장 용기를 개선하여 환경 오염

도를 45% 줄이고 제품수명 주기는 연장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칠레의 대형마트 체인인 몰

플라자(Mall Plaza)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며 친환경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알그라모(Algramo)와 같은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세제, 샴푸, 식용유와 같은 생활용

품의 리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업체는 현재 칠레 내에 1,600개의 리필 충전소를 설치하여 18

만 kg의 폐기물 감소 효과를 보았으며, 22만 명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스타트업 카룬(Karün)은 칠레 바다에서 사용한 낚시 그물, 케이블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선글라

스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80만불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유럽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린슈머(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친환경 제품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칠레 환경부가 2017년 실시한 소

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칠레 소비자들은 물품 구입 시 가격과 품질 다음으로 친환경성을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 중 78%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빈도에 대해 46%는 ‘매우 자

주’, 29%는 ‘종종’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그린슈머 칠레인들이 있는 한 친환경 소재 

및 패키지 시장의 전망은 기대할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칠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력, 

광고력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제품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④ 폐기물 관리규제 및 산업

 칠레 정부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재활용진흥법(재활용처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진흥에 관한 법, 법률 제 20.920호)’을 제정하였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군을 6개 

품목으로 규정하여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에

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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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칠레 재활용 진흥법 운용의 기본 구조

출처: KOTRA

 칠레의 재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폐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폐기량 99만 톤에서 재활용되

는 비율은 8.5%인 8.3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재활용 

칠레(Chile Recicla),‘플라스틱 비닐사용 금지(Chao Bolsas Plásticas) 캠페인’등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시사점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엄격해

진 환경규제, 환경 의식 제고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칠레에서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조

건이 되어가고 있다. 칠레는 중남미 어느 국가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칠레의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칠레 내 환경 보호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 순환경제를 바탕

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 차, 친환경 패키지 및 신소재,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 수처리, 재생에너지 등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기구 등에서 개도국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활용한다면 

현지 정보 획득과 진출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친환경 상품의 개발·

생산·유통 수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칠레 내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

는 기술 상품화와 차별화된 마케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이미 

칠레의 친환경 시장에 진출하여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나 현지기업, 혹은 칠레 내 한

국기업과의 제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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